
새 역사의 주인

1. 역사의 담 지 자

“누구든지 나 를  따르려거든 제 십 자 가 를  지 고 ”라는 말씀은 많은 

수수께끼를 안은 채 여러 가지 것을 말하고 있다. 사람들이야 알아듣 

건 말건 간에.

십자가를 지 는  자는 권력에 있어서 패 배자이고，권력자에게 저주 

받은 자이다. 그런 의미에서 눌린 자 ，약자이다. 그렇다면 제 십자가 

를  지라는 말의 본 뜻 은  역설적으로 약 자 ，패배자만이 십자가를 질 수 

있다는 말이다. 알렉산더대왕 이후 권좌에 앉게 된 그 리스도는 패배 

자일 수는 없 고 ，그렇다고 십자가를 내버릴 수도 없 어 서 ，결국 그것 

을  교리적 (영 적 ) 솜방망이에 싸고 싸서 황금의 십자가로 만들어 장 

식품으로 삼았다. 까닭은 그것을 지 고  가기가 싫었기 때문이다.

여기서 “십 자 가 를  지 고 ”의 ‘십 자 가 ’를  ‘역 사 ’라는 말로 바꾸어 

생각해본다. 이렇게 할 수  있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사건이 인류의 죄 

를  걸머짐으로 역사에 전환을 가져왔다는 교리가 이러한 사변의 다 

리를 쉽게 놓아주기 때문이다. 그러면 역사를 짊어지고 가 는  자는 누 

구 인 가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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헤겔은 세계정신이 자기 전개를 완성하는 과정을 역사라고 보았 

다 . 그 리 고  이 역사를 짊어지는 것 은  민 족 (Volk) 이라는 단위라고 보 

았다. 한  민족이 역사를 짊어지고 가 다 가  기진하면 다른 민족이 그  

배턴을 받 아  전진한다고 본  것이다. 그러면 성 서 는  어떠 한 가 ? 여기 

에서는 예수 당시와 맨 처 음  교회 그 리 고  그  다음 단계의 그리스도 

공 동 체 ，이렇게 세 단계에서 한  가지씩 예를 찾아 분석하여 그  공통 

점 을  제시해보고자 한다.

1) 예수의 경우

마태오의 산상설교의 첫 선언은 “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 다 ” 

(5, 3 )로  되어 있다. 한편 그 것 과  같 은  근 원 을  가진 루가의 ‘들의 설 

교 ’에 는 ，“가난한 자 는  복이 있다. 하느님의 나라가 저희 것 이 다 ”(6, 

20)로  되어 있다. 그런데 이 둘  중에 마태오의 “마음이 ”는  첨가된 

부 분 이라는 것이 정론으로 되 어 있다. 이 한  구절의 첨부로써 종교윤 

리적 덕목이 되 었 다 . 이처럼 마태오는 “의에 주 리 고 ”(5, 6 )，“의를 

위하여 ”( 5 ,10) 등 을  첨가해서 같은 결과를 가 져 왔 는 데 ，그것이 의도 

적임은 그의의 루가복음 에 는  없는 축복의 내용이 모 두  “자비한 자 ” 

M 음이 깨끗한 자 ” “평화를 위하는 자 ” “애통하는 자 ”(종 교 적 ) 등 

종교윤리적인 것임을 감안할 때 분명하며 (5, 3~ 12)，이 축복은 이미 

교회의 덕목으로 내세워졌음을 부정할 수  없다. 따라서 루가의 것을 

원형이라고 보 는  것이다.

‘ 가난한 자 ’란 글 자  그 대 로  사회적 인 한 계층을 말한다. 그들은 지 

금  굶주린 자 ，지 금  슬피 우 는  자 , 지 금  미움받고 배척받고 욕먹고 억 

울 한  누명 (공 정 한  재 판 을  못  받는 자 )을  쓴  자이다. 이들은 무엇을 

한  어떤 계 층 인 가 ?


